
권종해(權鍾海) 의병장(義兵將) 성파공(性坡公)

자는 선명이고 호는 성파이다.

1870년 6월 16일 출생했다. 공은 그 부

친 동빈공(東濱公)인규와 같이 1910년 경

술국치후에 의분(義奮) 용출(湧出)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민긍호와 더불어 의병

을 소집하여 왜적과 10여차례나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승패는 적이 강하고 아군이 약

하여 이로움이 없는 채 마침내 일본군에

게 체포되어 투옥당해 많은 고초를 격었

다. 1953년 6월 9일에 별세하니 수가 84세

였다. 배위는 밀양박씨 기석의 딸, 재배는 

인동장씨 간찰 찬경의 딸.

묘는 강원도 삼척이었으나 뒤에 충남 

논산으로 이장. 아들은 기수, 증수, 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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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순조(純祖) 2년 임술년(1802)

이때 산장을 권구환(權龜煥)으로 하고 

유사는 권종원(權宗源)으로 하였다. 그리

고 오금원(吾琴員)의 논 3두락을 매입하

여 만일의 경우에 제물을 장만할 자비(資

備)로 삼고 규례를 의정하여 본성인(本姓

人) 가운데 인수(印綬)를 띠고 나온 자가 

그 관직 현황의 풍부하고 박함에 따라 위

토를 사서 헌납하는 일을 준행해야 한다

는 뜻의 완의(完議)를 성문화(成文化)하

였다.

순조(純祖) 2년 임술년(1802)

순조(純祖) 2년 임술년(1802) 2월에는 

산장을 권종락(權宗洛)으로 하고 유사를 

권종보(權宗溥)로 하였다. 그리고 빈암원

(賓巖員)의 논이 묵게 되어 이를 팔아 별

소(別所)에 맡겨서 이자를 길러 토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순조 11년 신미년(1811) 3월에는 산장

을 권병수(權秉銖)로 하고 유사를 권치발

(權致發)로 하였다. 이해 윤3월 4일에 사

조암(思祖巖)의 폭포 언덕 끝에 유연정

(悠然亭)의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렸

다. 

5월 7일에는 주사(廚舍) 3칸의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렸으며 9월에 두 공사를 

마쳤는데 이 공사의 성조도감(成造都監)

은 권달환(權達煥)이, 회계도감(會計都

監)은 권철환(權轍煥)이 맡았으며 별임

(別任)은 권종식(權宗湜)이었다.

이때 유연정의 상량문(上樑文)을 청안

인(淸安人) 감역(監役) 이수인(李樹仁)

이 지었는데 거기에서 룏사당이 이미 이

루어지고 오르내리심이 엄숙하니 정연하

고 풍성히 차린 제물에 실천하는바 의례

에 허물됨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이 시

내와 산의 기이한 것에 만약 때를 기다려 

비밀히 아껴둔 바가 있다면 어찌 그 갈무

린 바를 점유하는 제도로서 아직도 거기

에 올라 임하는 것에 미비함이 있단 말인

가. 

예의를 강(講)하고 재숙(齋宿)하는 거

처는 법도대로 정돈되어 있지만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즐기며 완상(玩賞)하는 갖

춤에는 결함이 있는 것이 아깝지 아니한

가. 

물력(物力)이 박약하니 자연스레 사람

의 하는 일이 변천되고 나아가 풍경를 보

고서는 헛되이 포기하니 그 지령(地靈)

의 비웃음에 오름을 어쩌지 못하더니 필

경은 후예의 근로에 힘입고 또한 세월의 

좋은 때를 만나 바로 명궁(明宮)에서 몇 

발짝 되는 곳에 별도의 헌당(軒堂) 3칸을 

다시 창건하되 거북 등에 점을 쳐서 터를 

잡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긴요히 취할 

곳을 청하니 연하(煙霞)가 자욱한 승경

(勝景)에 뒤지고 앉은 좌향이 알맞아 사

람의 모사(謀事)가 아주 좋은데 이미 공

장이의 기예로 기둥과 들보와 서까래가 

갖추어지되 각기 규구(規矩)와 승묵(繩

墨)에 맞추어 효험을 발하니 진실로 안

개로 문호(門戶)를 만들고 구름으로 창

을 내는 것과 같아 한쪽으로 푸른 병풍산

을 대하는 화동조영(畵棟彫楹 : 채색 용

마루와 아로새긴 기둥이라는 뜻으로 화

려한 집을 가리킨다.)이 여러 자[尺]로 

깊고 밝은 폭포의 웅덩이를 굽어보게 된 

것이다. 좋은 계절 봄가을에 목욕재계

(沐浴齋戒)하고 나서 아침저녁으로 올라

가 관람하는 곳이 있는데 하늘이 이 세상 

밖의 경계(境界)를 빌려주어 경치는 더

욱 아름답고 사람은 거울 속의 호수와 산

(山)에 앉아 가슴이 차차로 상쾌함을 깨

달으니 누가 이 누관(樓觀)을 일러 다만 

한가롭게 거처하는 곳이라 할 것이냐룑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雲 谷 書 院 誌
(운 곡 서 원 지)

△ 의병 권종해 의사 상

권문동상 탐방기<5>
 ■ 권영혁(백송한약방 대표)

<지난호에 이어서>

幸州山城의 構造的 特微 및 歷史的 性格

에 대하여

1.序
幸州山城은 壬辰倭亂時에 幸州大捷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 차례에 걸친 정화작

업으로 경내가 잘 정비되고 權慄將軍과 관

련된 몇 개의 시설물과 산성에 이르는 등산

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전투

와 관련된 山城의 形態과 輪廊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 및 복원작업이 진행되지 않

고 있던 바, 京畿道와 高陽市에서 城의 동북

방에 남아있는 土城지에 대한 복원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앞서 서울大學校博物館에 

復元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획득을 목적으로 

무거조사를 의뢰하여 1990년 12월 1일부터 

20일에 걸쳐서 發掘調査를 실시하였다. 調査

가 산성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것이 아니었

고, 土星의 復元을 試掘의 성격을 띠고 있었

기 때문에 山城內部의 構造物이나 임란 당

시에 戰鬪痕迹 등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었

으나, 산성의 逆潮方式과 구조 및 초계 년대 

등에 대한 대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本考에서는 壬亂當時의 幸州山城의 역할

보다는 發掘調査를 통하여 드러난 산성의 

구조적 特徵과 역사적 성격을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幸州山城의 位置 및 立地
遺跡은 行政區域상 옛 京畿道 高陽郡 知

道面 幸州內里 山 26의1 일대에 위치하고 있

는데, 史蹟 56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적은 漢

江 北역에 범하여 있으며, 현재 유적에 이르

는 길은 강남의 올림픽대로를 따라 북상하

다가 幸州大橋를 건너는 길과, 江北의 江邊

道路를 따라 北上하다가 蘭芝島를 지나 遺

跡에 이르는 길이 있다. 유적이 있는 행주

일대는 三國史記,高麗史,新增東國輿地勝覽

의 기록에 의하여 본래 高句麗의 階伯縣인

데 新羅景德王 때 우왕(王連)으로 개명하여 

한 양군(現楊洲郡) 領縣이 되었다. 그 후 고

려 초에 이름을 행주로 고치고 조선태종 13

년에 高峰 德陽의 두縣을 합쳐 高陽郡이 되

었다. 산성은 해발 124.8m 덕양산의 7-8부 능

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는 대뫼식(山頂式)

산성으로 유적의 남쪽에는 漢江이 범하여

있고, 동남쪽으로 창릉천이 유적을 돌아 한

강으로 유입되어 있어 자연적인 垓자의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산성의 동남쪽과 남쪽일

대는 자연경사가 매우 급하여 자연적인 요

새로서의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유적

의 동남방 3km 지점에 해발 124.8m의 대덕

산이, 동쪽 2km지점에는 해발96m의 奉大山

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해발 126.8m의 大德山

이, 동쪽 2km지점에는 해발96m의 奉大山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해발30-50m 내외의 加羅

山 보르메 산 등의 나지막한 야산이 위치해 

있다. 유적의 동북방 이들 야산을 제외하면 

넓은 뜰이 펼쳐져 있고, 유적이 있는 덕양산

에 정상에 올라서면 한강 이남의 현 강서구

일대는 물론 북쪽으로 고양시일대가 한번에 

照望되며, 사방으로 시야가 막힘이 없어 북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한눈에 살필 수 있

는 유리한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행주산성은 천연적인 요새로 갖추고 있는

데 조사결과 이 산성이 임진왜란이 있기 훨

신전 통일신라시대의 初築된 것으로 밝혀져 

한강유역의 무수히 분포한 산성들과 함께 

중요한 방어요새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

된다.

3.행주산성의 構造 및 特微
산성은 해발 124.9m 의 덕양산 정상을 동

쪽 끝으로 하여, 해발 70-100m에 걸치는 능

선을 따라 성벽을 쌓은 이른바 터묘식(山頂

式)산성이다. 성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

운 부정형이며 동서로 약간 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성벽의 총연장은 1km가량 된다. 산

성의 남쪽과 동남쪽은 한강과 창릉천이 둘

러 흐르고 있어 자연적인 垓자의 형태를 하

고 있으나 성의 북쪽 방면은 몇 개의 낮은 

야산을 제외하고는 넓은 뜰이 펼쳐져 있다.

토성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산성이 위치하

고 있는 덕양산 정상의 대첩비휴게소에서부

터 忠莊祠에 이르는 약450m에 달하는 구간

인데 성벽 築造方法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

다. 우선 대첩비휴게소에서부터 약 166m 에 

달하는 구간은 흙을 다져 쌓은 판축토성으

로 현재 土城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이

다. 성벽축조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자연적

으로 능선을 이르고 있던 생토암반을 평탄

하게 정리하고 성내북쪽에 대략 30cm크기의 

다듬은 돌로 基피石列을 쌓고, 성의 북쪽은 

70-90cm간격으로 지름20cm내외의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期初石列에 기둥사이 즉, 성벽

중심부는 5-10cm두께의 점토와 산흙을 겹

겹이 다져쌓은 版築工法을 사용하여 築造

하였는데 이 판축토 가운데 기와파변을 수

평으로 깔아서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있다. 

이 기간에 城壁基底廊 폭은 6.6m에 달하고 

높이는 2.8m성벽 정상부의 폭은 2-3m 가량 

된다.

한편 이 판축성벽의 외부는 성내외부 모

두 계단상의 모양으로 깎여 있으며 그 위에 

마사 토가 섞인 적색 점토가 덮여 있는데, 

적색 점토증이 두께는 30-50cm가량 되며, 판

축성벽의 계단상의 지형으로 깎여있는 점으

로 미루어 판축성벽이 자연히 흘러내린 후 

부분적으로 깎아 내고 적색 점토층으로 복

토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호에 계속>

추밀공파 저계종중(회장 권중달)은 지난 

5월 23일에 동 묘원에서 고유제(告由祭)를 

거행하였다. 원래 인천시 검단지구에 있었

던 선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개발됨에 

따라서 2년전부터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에 

새로운 묘원(墓苑)을 건설하여 공사가 끝났

기 때문이다.

새로 건설된 묘원에는 태사공 후 17세인 

역승공(驛丞公) 휘(諱)저(紵)이후로  27세

까지 27명의 선조 유해의 이장을 완료하였

고, 1500기(基)의 유해(遺該)를 봉안할 수 있

는 납골당과 자연장지를 마련하여 종중묘원

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날 교유제에는 동 종중의 권중달 회장

을 비롯하여 권흥규 전임 회장 등 40여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였다. 날로 장지(葬地)문제

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종

중의 묘원 건립은 종원들의 장지문제를 해

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원들이 한 

곳으로 성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연스럽

게 종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게 되

었다.  <권중달 회장>

壬辰倭亂과 幸州大捷 ⑤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 貞 澤 (忠莊祠 祭奠委員)

추밀공파 저계종중 묘원건립 고유제 봉행

(지난호에 이어서)

6월 말경 아군은 김제군수 정담鄭湛과 

나주판관 이복남李福男, 동복현감 황진, 

해남현감 변응정邊應井 등을 복병장으로 

삼아 웅치를 사수케 했다. 이어 익산(함

열)사람 전 만호 황박黃璞이 군사 2백여

명을 모아 의병장이 되자 이들을 돕도록 

조치했다. 룗난중잡록룘 또 전주사람 전전

적 이정란李廷鸞을 전주부성 수성장으로 

임명했다.

전투상황

웅치에 도착한 복병장 정담과 이복남, 

의병장 황박 등 지휘부는 지세와 적정을 

살피고 목책을 세우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방어태세를 갖춘다. 

김제군수 정담은 웅치고개에 제3선을 

치곡 나주판관 이복남은 중봉에 제2선을 

구축하고, 의병장 황박은 그 아래에 제1

선을 치고 방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고

개 아래에서 정상까지 3선의 진지를 구축

했던 것이다. 진안에 머물고 있던 1만여

명 룗난중잡록룘에 이르는 왜군 역시 전열

을 정비한 뒤 웅치를 넘어 전주부성을 노

리고 때를 기다렸다.

7월 7일(양력 8. 13)더위가 기승을 부리

던 날, 수천 명의 왜군 선봉부대가 조총을 

쏘고 도검을 휘두르며 공격해 오자 1선과 

2선을 구축하고 있던 황박과 이복남은 활

을 쏘며 선봉대를 물리쳤다. 그리고 진지

를 더욱 강화했다. 

7월 8일 새벽, 왜적은 남은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전면 공격을 시작했다. 당시 적

병은 산과 계곡을 가득 덮을 정도로 많았

다.

적은 먼저 황박의 진지를 교대로 공격

해왔다. 계속되는 공격으로 마침내 황박

은 고개 중간부분에 위치한 이복남의 진

지로 후퇴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적의 공

격에 다시 이복남의 진지마저 점령당하

게 되었다.

이어 적은 고개위에서 지키고 있던 정

담의 진지를 공격했다. 정담은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백마를 타고 있던 적장을 대

궁으로 쏘아 죽이는 등 항전하였으나 적

의 공격이 점점 거세짐에 따라 수세에 몰

리게 되었다. 더욱이 이복남의 군사들마

저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자 정담은 

고립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정담의 부

장이 일시 후퇴를 건의하였지만, 정담은 

룕차라리 적병 한 놈을 더 죽이고 죽을지

언정 차마 내 몸을 위해 도망하여 적으로 

하여금 기세를 부리게 할 수는 없다. 룕고 

말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이 전투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

장 격렬했다. 해가 저물자 적도 공격을 멈

추고 철수하려 했는데 정담의 진중이 화

살이 떨어져 동요한다는 첩보를 듣고 최

후의 공격을 감행했다.

4면에서 겹겹으로 포위하여 공격해 오

자 정담의 군사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 도망가게 된다. 이 전투에서 정

담과 정담의 종사관 이봉, 비장 강운굛박

형길을 비롯하여 김만령(해남)굛김안(정

읍).김진태(정읍)굛이경주(정읍)굛김익웅

(남원)굛박석정(김제)굛박정영(김제)굛안징

(김제) 등이 최후까지 싸우다 순절하였으

며 해남현감 변응정은 중상을 입었다. 다

만 황박과 이복남은 후퇴하며 안덕원安

德院(지금의 전주시 우야동)에 진지를 구

축하고 왜적의 진출을 막았다.

 <다음호에 계속>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⑩
▣ 김 영 헌 (광주북구청 문화관광과장)

1. 변경내용(대종원 서울사무소 예) 02585

앞2자리 : 광역시도/중간자리 : 시군구/끝 두자리 : 자치구내

2. 새 우편번호 찾는 방법

■ 인터넷 우체국 : www.epost.kr

■ 도로명 주소안내시스템(네이버, 다음 등) www.juso.go.kr

3. 대종원업무처리에 따른 공지

■ 현 대종원임원은 대종원에서 일괄 변경하여 발송합니다.

   (고문, 총재단, 종무위원, 대의원, 파종회장, 종친회장)

■  7월 이후 주소지 변경하신 분, 종보구독자 등은 변경사항을 

대종원에 통보바랍니다.(잘못 통보하여 반송우편물이 다수)

※ 연락 문의

안동권씨대종원 서울사무소 담당 : 권범준 홍보부장

전화 : 02-2695-2483/4 팩스 : 02-2695-2485

           E-Mail : ankwon2695@naver.com

안동권씨대종원 사무총장 모집
8월1일부터

새 우편번호 시행 안내

안동권씨대종원 총재

<1면에 이어>

추밀공파 창화공 종회장인 권병선씨는 이

것을 룏공민왕시역사건(1374)룑을 통해 설명

했다.

고려사 등을 보면 공민왕은 사랑하는 노

국공주가 죽고, 신돈을 통한 개혁정치가 물

거품이 되자 엽기적인 성 행각을 벌인다. 바

로 남색(男色)이었다. 왕은 김흥경이라는 총

신(寵臣)을 사랑했고, 김흥경을 통해 자제위

라는 기관을 두어 미남의 귀족자제들을 선

발했다. 공민왕은 자제위 홍륜 등과 난잡한 

관계를 맺는 장면을 문틈으로 엿보기도 하

고, 익비와의 성행위를 독려했다.

그런데 1374년 9월1일, 왕은 내시 최만생

으로부터 익비의 임신사실을 보고 받는다. 

그러자 왕은 최만생에게 룕후사가 없는 터에 

잘 된 일룖이라면서 은밀하게 물었다.

룕누구의 씨인고?룖

룕홍륜이라 합니다.룖

룕내일 홍륜의 무리를 죽여 입을 닫게 할 

것이다. 너도 이 계획을 아니 마땅히 죽을 

줄 알라룖

밀고했는데 도리어 죽을 운명이라니. 두

려움에 떨던 최만생은 홍륜 등에게 이 사실

을 알렸고, 홍륜 일파는 그날 밤 술에 만취

한 공민왕를 살해한다. 그런데 다음날 룏전

세룑가 역전된다. 친원파인 이인임 등이 홍륜

과 이 사건에 연루된 자제위 권진과 한안 등

을 죽였다. 물론 공민왕의 비참한 최후와 관

련, 배후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많았다. 자객

이 침입해 왕을 시해한 뒤 자제위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설과, 이른바 친원파의 음

모라는 설 등이다. 역사적 진실이야 어떻든 

이때 죽은 권진(權瑨)은 권준(權準)의 증손

자이다.

그 사건으로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권씨 

집안이 뿔뿔이 흩어질 때 권준 할아버지의 

제사를 내외손 간인 청주한씨 집안(한수)에

게 부탁했을 것이다.

추정컨대 청주한씨 가문이 내외손 간인 

권준의 제사를 지내주다가 한수의 아들 한

상질(1400년 사망)의 무덤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무덤 앞에 서있는 한상질의 비석은 

1700년대에 세운 것이다.

하지만 철석같이 조상 묘로 여기고 제사를 

모셔왔으며, 어렵사리 발굴까지 허락해준 청

주한씨로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룕우

리 가문인 한안(자제위)이라는 분도 공민왕 

시해사건 때 피살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권씨 제사를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룖 

(한명철 청주한씨 문열공파 종친회장)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

움으로 번졌다. 법원은 조사단의 발굴 보고

서를 토대로 이 무덤의 주인공은 룏권준룕이

라는 룏역사판결룑을 내렸다. 권준의 묘지석이 

발견되고, 유물상황이나 고려풍 벽화의 형

태 등을 보아 틀림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청주한씨 측은 다시 발굴조사 보

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펴냄)가 잘못됐다

면서 다시 소송에 들어갔다. 룏역사재판룑에서 

이번에는 룏고고학재판룑을 번진 것이다. 재판

은 2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청주한씨 측은 대

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은 권씨 측이 승소

했다.

지금도 창화공 묘소 앞에는 한상질의 묘

비가 서있어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케 하

고 있다.

 <자료제공 : 권병선 창화공회장>

공민왕 시해사건과 

창화공 묘소를 한씨가 모신 사연

안동권씨대종원은 사무총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희망자는 연락바랍니다.

- 조건 및 제출서류 -

굛년    령 : 60세~75세  굛컴퓨터, 한문 및 기사집필 : 가능

굛거주지 : 서울시 및 인천, 경기 굛제출서류 : 이력서 및 사진

굛연락처 : 대종원 서울사무소 전화 02-2695-2483/4 굛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우 : 130-820)

굛팩    스 : 02-2695-2485  




